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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arts in a region or a country is closely related to its 

environmental parts such as climate, history, and ethnicity. Architecture is 

also the outcome of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factors related to ecology 

and humanities. Korean culture has developed into a unique one by 

adopting Chinese cultures and Buddhism that originally came from India. 

Against this backdrop, Yin-Yang theory, Feng-sui theory, oriental 

horoscope, Confucianism, and Daoism have influenced on Korean 

architectur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inflow, growth and decline of Buddhism have followed the same 

course as Korean architecture. In each period of history, structures were 

erected praising the grace of Buddha and comprising most of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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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monuments. Unfortunately, frequent invasions from other 

countries and local uprisings partially damaged or completely destroyed 

many valuable items of Korean heritage. Through the course of time, 

attempts were made to reinforce or rebuild those buildings, but few 

records of them have remained intact. 

Studies so far on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have mainly been on 

its structural features, flow designs, and the meaning of space in each 

building. Each part of the whole structure needs examination, and the 

intentions of each design seems to require further analysis.

Against this backdrop, this thesis is aimed at examining flower patterns 

on paper sliding doors of the main building in a monastery, which 

apparently intend to create the feeling of being grandiose and solemn 

among viewers, and at trying to understand the artistic and symbolic 

meanings of those patterns.

The reason why the flower patterns on paper doors in a monastery are 

chosen for scrutiny is that they have relatively been well preserved, and 

they are more splendidly and delicately crafted than the ones in palaces 

and other buildings for lay people. On top of that, they appear to contain 

our ancestors’ genuine wishes for the realization of ideal virtues. Further 

study is needed to distinguish what kinds of flower patterns were in 

fashion in each period of time. But as the structure of monastery buildings 

became more elaborate, using such styles as Jusimpo, Ickgong and Dapo, 

and more grandiose, and decorative designs evolved along with  the 

philosophical and artistic changes of each time.

Each decorative design usually contains ideas and emotions of human 

beings. In that light, they are like living creatures. As a medi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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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ing messages, flower patterns have been expressed in diverse 

variations.

Flowers on monastery paper doors were also the expression of religious 

ideas. Buddhist ancestors believed that the doors represented the border 

between this life and eternal life, before which people should repent their 

sins to prepare to enter the world of Buddha. As a result, the flowers 

express the extreme joys of believers and have been used as beautiful 

settings for the great moment of their entry. They have been used to 

symbolize the after-life or immortal life. Accordingly, we can conjecture 

the lifestyles, faith, customs, and ideas of our ancestors by examining 

various designs of flowers on doors.

Buildings in a monastery are designed to be aligned with the natural 

principles of the universe as well as faithful to its raison d’etre: to save 

the general public in their spiritual life. Each building was placed in 

harmony with one another and its surroundings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artistic point of view.

Among their designs are the flower patterns that express national 

sentiments and feminine tastes. Those flowers serve a greater purpose 

than the simple function of decorating the physical space for worshipping. 

They are regarded to contain the meaning of the ideal Buddhist paradise 

beyond this world. These flowers are splendidly designed and show the 

beauty of controlled patterns. On a larger scale, they look exuberant, while 

within arm’s length, they feel tense in each touch. 

This study aims to examine each part of flower designs on monastery 

sliding paper doors, measure the frequency of those parts, and identify the 

meanings of the designs. This thesis proceeds with a general over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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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doors and their lattice works, designs and implied meanings of each 

flower pattern, shapes of each flower, and relationships between flower 

patterns and other traditional decorative designs, followed by an 

examination and classifications of patterns after field trips and a 

consideration of the meanings of flower patterns in modern arts, and ends 

with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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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는 각각 그들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이는 인류
사회가 공통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전시켜 온 산물로써 그들의 후손에게 중요한
유산이자 전통양식으로 계승되고 있다.
전통문화라는 것은 시대,사회,역사,지역 등의 차이에 따라 인간의 사고 구조가 달
라지고 이와 병행하여 나타나는 문화의 양식이 각기 다르겠지만,이러한 변화과정 속
에서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온 바탕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1)
전통문화에 있어서 문양은 인간이 추구하는 사상과 감정을 담고 있으며 생명력을 지
니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재 중 하나로 꽃문양은 여러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찰창호에 나타난 꽃살문양 또한 신앙심의 발로로 중생이 이승의 티끌을 털고 부처
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로서 지극한 환희가 넘쳐흐르며 장엄(莊嚴)의 소재로 늘 꽃은
등장한다.석가모니께서 영산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했던 이른바 염시중(捻示衆)의 미소도 연꽃을 매개로 하고 있으며 불교의 최고 경전
인 법화경이나 화엄종의 명칭에도 꽃을 사용하였다.불교에서 꽃은 법(法)이요 부처요
진리며 극락이다.2)이는 인류가 항상 염원하고 추구해 온 내세(來世)의 세계,곧 영원불
멸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꽃살문양에 나타난
갖가지 상징적인 문양과 성격 등 그 양식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신앙,관습,관념 등
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찰의 창호에 나타난 꽃살문양을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그 내재적
의미와 상징성을 찾아보고자 한다.앞에서 전통문화란 개념을 언급했듯 꽃살문양과 같

1)강영중,“창살문양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1981,p.3.
2)관조스님,『사찰 꽃살문』,서울,솔출판사,2004,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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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형행위도 시대와 사회가 처한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개별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구현되어 왔으며 아름다움과 인간 내면의 이상실현에 대한 염원도 동
일한 지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꽃살문양은 미적추구와 신앙심의 발로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통과라는 과정을 중요시 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해 왔다.관념적
이든 실제적이든 그것은 어떤 의식을 연상하게 했으며,많은 사람들은 문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노력해 왔다.집의 얼굴은 바로 문이다.따라서 어떤 집이든지
문을 꾸밈에 누구나 눈을 돌리게 마련인데 제 집이 바로 제 얼굴이기 때문이다.그러
므로 대궐을 비롯하여 벼슬아치집,절,향교 나아가 일반집이나 사당,정자들에 이르기
까지 집이란 집은 모두 문을 꾸민다.3)그리고 집의 문에서도 집채,곧 담(울)이 돌려진
대문 안에 들어선 몸채(본채)의 문인 “지게(戶)”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꾸며간다.나
아가 지게에서도 가운데 칸[어간(御間)]의 지게를 더욱 잘 짜고 꾸미게 된다.어간은
대궐이면 바로 임금이 앉은 앞(御間)이 되고 절이면 부처가 앉은 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문살이 발달한 동양에서 우리의 꽃살문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데 비해 중국의
문살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과 장식성이 풍부하다.그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고 사
람들은 우선 놀라게 되지만 이내 곧 식상해지고 만다.일본의 문살은 격자의 간결한
의장에 세련된 선미(禪美)를 담고 있지만,예리하고 엄격하여 신경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의 꽃살문은 오래 접해도 물리지 않는 담담하고도 편안한 느낌을
품고 있다.물리지 않다는 것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엇의 미적장치가 그 속
에 숨어 있다는 말이다.아름다움이란 긴장을 요구한다.그러나 우리 꽃살문은 긴장이
필요 없는 편안한 가운데 미적 쾌감을 주는 독특한 예술품이다.
한국전통사찰에서 불전배치,구조적 특성,문화재,창호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반
면,꽃살문양은 도외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도외시 되어왔던 사
찰창호 꽃살문양의 조형상 분석을 통하여 이를 창조한 민족의 전통적인 조형양식을 파
악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의 형식으로 형태설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3)주남철,『한국의 문과 창호』,서울,대원사,2001,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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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통문화와 결부시켜 사찰창호의 꽃살문양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상징성 및 서
정성 등 아름다운 순수미를 찾고자 함이다.

제제제222절절절...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이미 전통문양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던 바,본 논문은
꽃살에서 나타나는 문양의 요소들과 상징적 의미,현대적 계승과 조형성과 꽃살문양이
또 다른 모습의 예술적인 미의 대상으로 승화시켜 형상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의 범위는 꽃살문양의 창호가 있는 사찰로 답사를 통하여 조사
하고,창호의 위치와 문양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목조건축인 전통사찰건축들은 연대적으로 명확히 구분 짓기는 매우 어려웠다.이는
우리 민족이 예부터 외세의 부단한 침략인 몽고의 침입,임진왜란,일제의 강점기 등과
6.25동란을 거치는 동안 실로 이루 말 할 수 없는 대다수의 문화재가 멸실 훼손되거나
강탈당하여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이다.
고려 말기까지는 직접자료가 부족하나,조선 이후에 많은 건물들이 남아있어 꽃살문
양의 형태를 알 수 있었고 현대 꽃살문양과의 연결고리를 가늠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 목적
및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였으며,제2장은 사찰창호와 창살의 발전과정과 중요성,창살
의 기본 형태를 분류하였으며,제3장은 꽃살문양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꽃살문양의 요
소와 창호에서 나타나는 꽃살문양의 형태와 조형미 전통문양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4장은 현대 생활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꽃살문양 계승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5장은 사
례 답사를 통한 고찰을 언급하였다.제6장에서는 사찰창호를 소재로 한 꽃살문양의 연
구 결과에 따른 결론을 요약하여 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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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사사사찰찰찰창창창호호호와와와 창창창살살살

제제제111절절절...창창창호호호와와와 창창창살살살의의의 시시시대대대적적적 발발발전전전과과과정정정

우리나라의 창호는 원시시대 동굴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인간이 본능
적으로 자연기후현상으로부터 보호와 외부의 침해자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구를
찾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내부공간에서의 자연의 채광과 환기가 필요하게 되므로서 창호가 생겨나며 창
살이 발전되었을 것을 전제로 역사적으로 선사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로
대열하여 창호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다.

111...선선선사사사시시시대대대와와와 성성성읍읍읍 국국국가가가시시시대대대

구석기시대의 원시주거는 자연의 위험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맹수
의 침입을 피하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최초의 원시 주거형태로 자연지형을 이용
한 동굴이 있었다.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유적과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의 제
1기층 유적들이 있다.굴포리 유적은 10만 년 전의 것으로,이때부터 사람들이 막집을
살았던 것으로 문헌에는 보고되고 있다.
구석기 후기는 3만 오천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를 말하는데 이때 유적으로 굴포리
제2기층,공주석장리,제천 창내 등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한뎃집4)을 짓고 살았다.구
석기시대의 자료 중 창호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추측일 뿐이다.
중석기시대에는 공주석장리,강원도 홍천군 하화계리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다.이시기
에도 구석기시대이며 같은 한뎃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 한뎃집에서는 이
렇다할 시설을 하지 않고,개구부(開口部)만 뚫어 출입한 것으로 이때까지도 문짝이나
창문짝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4)한뎃집은 한데에 허술하게 지어 놓은 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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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의 유적은 기원전 6천 년 전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유적에서 함
경북도 웅기군 굴포리,평안도 광량만 해안의 궁산 유적,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유적,
서울 암사동 등 전국적으로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들은 해안이나,강가,그리고 강을 낀 언덕 등지에서 생활했으며 이들의 집은 원형,
타원형 또는 네모를 죽인 사각형(말각방형)보다 큰 장방형(직사각형)을 이루었다.
발견된 유적들로 추정해 볼 때 땅을 깊이 파고,지표면보다 깊게 자리 잡은 바닥을
기반으로 하여 기둥 없이 서까래5)만으로 지붕을 만들었고 맨땅에 기둥을 세워 기둥
위에 도리6)와 보7)를 보내고 서까래를 걸친 다음 지붕을 형성한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
다.
신석기시대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원전 1천년 경부터 기원전 300년에 이르는 청동기
시대의 집들 또한 움집이었다.그러나 이때 형성된 성읍국가,곧 고조선이나 부여,예
맥,마한,진한,변한 등에는 성과 궁실 등의 건축물들이 조영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
럽게 문의 종류도 다양해 졌다.
성읍국가시대의 문과 창에 관한 자료는 중국 사서에 기록을 들 수 있는데,이것이 문
과 창호의 최초의 기록이라 추정된다.중국사서의 하나인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
夷傳)한조(韓條)에....뺳읍락을 잡거하였고 또한 성곽은 없었는데,토실을 무덤처럼 만
들고 호가 위에 있었다(邑落雜居 亦無城郭 作土刑如冢 開戶在上)뺴고 하였다.
이 기록은 호를 외짝 지게문으로 보고 움집상부에 출입문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견해
와,호를 창의 잘못된 기록으로 보는 견해,그리고 움집의 바닥이 낮아지고 벽체의 일

5)서까래는 건축 부재의 하나로 목조건축물의 골격이 완성된 다음 도리와 도리 사이에 도리와 직각 방향으로
걸쳐놓는 부재로서,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올려서 그 위에 산자나 서까래개판을 깔 수 있도록 하며
주심도리나 외목도리의 밖으로 내밀어 처마가 생기도록 한 것을 말한다.서까래는 단면이 둥근 것,직사각형
인 것 2가지가 있다.대부분의 집에서는 둥근 것을 사용하는데,둥근 통나무를 그냥 쓰면 연(椽),사각으로
다듬어 쓰면 각이라 한다.지붕 구조가 팔작이나 우진각 또는 삿갓지붕이면 추녀가 걸리게 되고 처마의 앙곡
을 잡아주기 위해선자 서까래를 만든다.서까래와 도리를 결구하기 위해 연정(椽釘)을 박는 데는 광두정(廣
頭釘)으로 길이 7치에서 1자짜리를 쓴다.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473860

6)도리는 구조부재 중에서 가장 위에 놓이는 부재로 서까래를 받으며 지붕의 하중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곳이
다.도리에 전해진 하중은 보와 기둥으로 전해진다.

7)보는 보통 건물의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구조의 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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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상에 만들어진,이른바 반수혈주거의 벽체에 문이 설치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
해가 있다.이 기록은 호,즉 외짝 지게문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기록 외에도 가야시대의 집모양토기(圖 1)가 출토되어 당시의 문과 창호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집모양토기의 전면에는 중앙에 두 짝의 문이 있고,이 문
짝 좌우에는 끝이 뾰족한 철물로 그린 듯한 살창이 있다.이것은 가야국의 민가에는
지게문이 아닌 양쪽으로 여닫는 문과,빛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살창이 설치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위와 같은 고찰의 예를 보면 한국에서는 문이 창보다,또 외짝 지게문이 두짝문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움집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 궁실건축이 조영
되기 시작한 성읍국가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222...삼삼삼국국국시시시대대대

삼국시대에는 불교문화의 전래와 함께 중국 북조의 영향으로 발전한 고구려 문화와
남조 영향을 받은 백제문화 그리고 두 문화권을 동시에 받아들인 신라문화가 형성되었
다.이때에는 창호의 형태를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자료들이 소수 발견
되고 있어 당시 창호형태에 대한 추론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한다.
문과 창호에 관한 간접적인 자료,곧 문자리와 문과 창호가 그려진 그림 또는 문과
창호의 모습을 추측하게 하는 토기들과 벽돌 등이 있다.8)

삼국시대 고분벽화와 가형토기 등에 표현된 창호들을 보면 거의 널문과 살창이 대부
분이고 또한 문고리장식,자물쇠 그리고 문장부의 형태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조선시
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세살창호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까지 창호살을 짜고 안쪽으로 창호지를 부착하여 창호를 제작하는 방식
은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되는데,일부에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건축에
서 교창과 같은 형태를 볼 수 있어 삼국시대에 들어 살창의 등장을 추정하는 사례도
있으나,그 모습만으로는 세부구조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8) 정원석,“한국 사찰건축窓戶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3,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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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문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고구려의 소수림왕 2년(A.D.372)
이후에 세워진 정릉사지(定陵寺址)9),원오리사지(元五里寺址)와 상오리사지(上五里寺
址)10)등 이다.이 중 정릉사지에서는 중문(中門)의 존재가 입증되고 있고.고구려의
여러 건축 자료를 볼 때 이들 문의 양식은 원주심포양식(原柱心包樣式)11)건축으로 우
진각 지붕12)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백제시대의 문과 창호에 대한 자료로 실체적인 유구는 전하는 것이 없으나,백제초기
의 서울 몽촌토성(夢村土城)과 공주공산성(公州公山城)에서 성문의 존재가 입증되었다.
공주산성에서는 동문터가 발굴되었는데,석축에서 쌓은 두 벽의 일부와 문 지도리석이
있었다.
사찰에서도 여러 문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부여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13),정림사

9)정릉사지는 평양시 력포구역 무진리에 위치한 고구려 사지로,동명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남쪽으로
120m 가량 떨어진 산기슭에 있다.건물터 18개,회랑터 10개,벽돌의 원형 구조물 2곳,정방형(正方形)적석
시설물 1곳 등이 확인되었다.벽돌은 대체로 청회색이며,문양은 크게 능형문,사선문,타래문,이깔나뭇잎무
늬 등 4가지로 구분된다.이밖에도 못,연결고리쇠,고리못,꺾쇠,창,화살촉,망치,화로,‘ㄴ’자형 쇠조각,주
철관,문고리쇠,칼집 등 10여 종의 철제품과 ‘부흥(復興)’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칼집과 꽃 모양의 금동제
품,구슬,벼루 등도 출토되었다.정릉사지의 평면구조는 중앙에 팔각목탑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건물이 마주
하여 배치되고,탑지 북쪽으로는 회랑을 경계로 하여 동·서에 있는 건물보다 큰 금당을 배치한 1탑 3금당식
이다.이곳에서 출토된 명문과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392년 평양에 지은 9개의 사찰 중 하
나로 추정된다.또한 이 건물지의 구조와 배치는 삼국시대 건축술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구려 사원이 전면적으로 발굴된 것은 이 유적이 처음이다.주남철,『한국건축사』,서울,고려대학교출판
부,2002,p.62.

10)원오리사지는 평안도 평원군 덕산면 원오리에 있고,상오리사지는 평안도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에 있는 사
자인데,두 사자는 모두 팔각형 목탑 좌우로 장방형의 금당이 각1개씩 탑을 향해 있는 모습으로 발굴되었다.
고려대학교출판부,上揭書,p.63.

11)원주심포양식은 기둥위에 공포를 짜얹은 양식으로 공포의 짜임은 굽면이 곡면이고 일반적으로 굳받침이 없
다.덕흥리고분(408년 축조,1976년 조사)에서도 사용되었다.고려대학교출판부,上揭書,p.152.

12)우직각 지붕은 지붕의 네면에 모두 지붕면이 만들어진 형태로 전,후면을 볼 때는 사다리꼴 모양이고 양측
면에서 볼 때는 삼각형지붕의 형태이며 합각이 없다.일반적으로 초가집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13)군수리사지는 부여 군수리에 발굴된 폐사지로 그 원래 이름은 알 수 없다.남북을 잇는 자오선 축 위에 남
쪽으로부터 중문지,탑지,금당지,강당지가 있고 좌우로 화랑지가 있으며,회랑 밖으로도 기능을 알수 있는
건물지가 있다.강당지 좌우에도 작은 건물지가 있는데,이는 경루지(經樓址)와 종루지(鐘樓址)이다.고려대
학교출판부,上揭書,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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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定林寺址)14),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15)등이 있다.
이들 사찰 중 미륵사지 삼원가람(三院伽藍)은 각 원마다 중문이 하나씩 있었는데,중
원의 중문은 정면 3칸,측면 2칸이고 동원과 서원의 중문(中門)은 각각 정면 5칸 측면
2칸이었다.한편 이들 세 개의 중문 앞에는 또 다른 세 개의 문들,곧 남문(南門)이 있
었음을 밝혀졌다.또한 금당이나 강당의 각 전각에도 출입문과 창호들이 있었을 것으
로 추측된다.
한편 국립 부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 동탑편 사면의 중앙에는 문으로 추정되
는 방형의 구멍이 있고,좌우에는 빗살로 구성된 방형의 창호인 빗살창호가 있는데,이
를 통해 백제 창호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신라시대 사찰의 창호와 문에 관한 자료로는 황룡사(皇龍寺)터에서 중문터(中門址)
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다른 사찰들,곧 흥륜사(興輪寺),대통사(大通寺),분황사(芬皇
寺)등의 사찰에도 중문이 있었고,금당을 비롯한 각 전각들에는 출입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특히 분황사 모전석탑 1층의 탑신 사방에는 감실(龕室)이 있고,두 짝의 돌널
판으로 된 돌 문짝이 각각 두 장씩 있다.이들 문짝의 아래 문지방과 윗방에는 장부16)
를 내어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이것을 통해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에서 무거운
문짝들을 달거나 여닫던 방법을 알 수 있다.

14)정림사지는 부여 동남리에 있는 폐사지로 1942년~1943년 발굴되었고 1979~1980년 전면적으로 재발굴 되었
다.고려대학교출판부,上揭書,p.67.

15)익산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金馬面)기양리(箕陽里)에 있는 미륵사 터로 미륵사는 백제 때 동
양 최대의 절로,《삼국유사》에 의하면 무왕(武王)때 용화산(龍華山)밑의 연못에 미륵삼존(彌勒三尊)이 나
타나자 이곳에 절을 세웠다고 한다.미륵사는 17세기경에 폐사되어 서탑(西塔)이라 불리는 미륵사지석탑(국
보 11)과 미륵사지당간지주(보물 236)등만이 남았다.미륵사지에 대한 연구는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때는 일탑식(一塔式)가람이 품자(品字)모양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8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3원식(三院式)가람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중앙과 동·서쪽에 탑이 있고,각 탑의 북쪽
으로 금당(金堂)의 성격을 가진 건물이 하나씩 있었으며,탑과 금당을 한 단위로 구분하는 회랑이 있는 동
원·서원·중원의 3원식 가람 형태로 확인되었다.절터에서는 기와류를 비롯한 65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사적 제150호이다.고려대학교출판부,上揭書,p.69.

16)장부는 문짝을 한곳에 걸어두고 여닫기 위하여 널문짝의 아래위로 상투같이 내밀어 문틀에 구멍을 끼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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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고고고려려려시시시대대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선종사상의 영향을 받아 문화와 예술이 객관적 형식에 구애되
지 않고 주관적인 심성을 고조하는 동기를 이루게 되었다.신라시대부터 계승된 불교
가 당대를 통하여 가장 융성하여서 창호부분도 현존하는 건물이 있어 발달된 창호문양
을 알 수 있다.이 시기에는 주심포(柱心包)양식17)(圖 2)에다 다포(多包)양식18)(圖 3)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영주 부석사(浮石寺)무량수전과 조사당은 정면의 모두가 창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면이 창호로 이루어짐은 이미 오랫동안의 수법이 전승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
다.무량수전은 정면 5칸 중 어간과 양 협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중앙에는 두
짝 밖여닫이와 정자창호를,양쪽에는 외짝 들어열개 우물살창호를 달았고 두 측간은
들어열개로 된 두 짝 우물살창호를 달았다.
무량수전 양 측면에는 문이나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으나,배면 밖에는 문과 창호를
두었다.어간에는 문지방과 문둔테를 두었고 이곳에 두 짝의 판문을 짜 맞추었으며,양
협간에는 창울거미 속에 살창을 짜 넣었다.때문에 배면은 마치 복원된 봉정사(鳳停寺)
극락전의 정면이나 가야시대의 집모양토기에서 보이는 양식을 그대로 이루었다.
고려말기의 수덕사(修德寺)대웅전은 정면 3칸 모두 교살창호(빗살창호)를 설치하였
고,양 측면 측간에는 외짝 밖여닫이 교살창호가 나타나 있다.

444...조조조선선선시시시대대대

조선왕조는 지도원리로서 유교를 내세워 숭유정책을 더욱 추진하고 불교를 탄압하였
다.그리하여 예술의 유교적 특징인 근검절약의 미와 건실한 평면적인 소박한 미가 돋
보인다.국민 스스로의 잠재력과 소박한 서민적인 미의식에 기인하여 한국적인 성격이
17)주심포(柱心包)양식은 기둥위에만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고려 초에 많이 보급되었다.주로 맞배지붕과
배흘림기둥과 결합한 형태이다.예로 봉정사 극락전,무석사 무량수전,수덕사 대웅전이 있다.

18)다포(多包)양식은 기둥은 물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화려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려후기,조선 초.중기에 많이 보급되었다.예로 서울 남대문,법주사 팔상전,해인사 대적광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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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수립되기도 하였다.불교의 탄압으로 인해 사찰건축보다는 궁궐건축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사찰건축에서 건축양식이나 창호문양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
다.
조선시대에는 건축수구가 많았을 뿐 아니라,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내려온 모든
창호형식을 기반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다양하고 풍부하다.
조선시대의 창살문양은 일반주택,궁궐건축,사찰건축으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일반주
택은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띠살이나 완자,아자,용자살 등의 문양이 사용되고,궁궐
건축은 권위를 상징하는 웅장하고 육중한 느낌을 주는 우물살문양이 사찰건축은 꽃살
을 비롯한 신비하고 화려한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었다.
조선초기의 사찰건축으로는 꽃살문으로 유명한 정수사(淨水寺)대웅보전은 보물161
호로 1423년에 지어졌다.조선중기에는 1644년에 지은 통도사(通度寺)적멸보궁은 보물
144호,1649년에 지어진 신흥사(柛興寺)극락보전은 유형문화재14호,1633년에 지은 내
소사(來蘇寺)대웅보전은 보물291호,1660년에 지은 선암사(仙巖寺)원통전은 전남유형
문화재169호 등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유명 사찰들이 많이 있으며 조선후기
에는 범어사(梵魚寺)팔상전은 매화꽃살문으로 유명하고 1732년에 지은 동화사(桐華
寺)대웅전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창호는 삼국시대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고
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게 독창적인 건축창호문양을 형성하
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제제제222절절절...창창창호호호와와와 창창창살살살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건축의 장에 있어서의 창호는 자연공간에서 인공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임과 동시에
의사소통의 통로이고,통과 의식적 측면으로 볼 때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적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창호는 ‘창(窓)’과 ‘호(戶)’의 복합어로 창은 주로 일광,공기 등의 출입에 쓰이고 호는
총칭 문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출입에 쓰이는 것이다.19)그러나 우리 건축에서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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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창호의 의미는 호와 문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며,심지어 창과 호의 개념도
불분명하게 되어 이들을 혼용하여 부르기도 한다.따라서 전통건축에서의 창호는 이들
을 제작한 목수들에 따라 구별하는 방법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목수들은 대목(大木)과 소목(小木)으로 구별되는데,대목은 집의 기둥과 가구부재 등
을 전담하는 목수이며,소목은 창틀을 짜는 세부적인 일을 하는 목수이다.그러나 문이
라 하더라도 대문이나 일각대문 등과 같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문들은 대
목이 전담하고 방문이나 창문은 소목이 담당한다.따라서 전통건축의 궁궐이나 사찰,
서원 및 향교 등의 창호들은 소목들이 담당하는 것이다.20)
다시 말해 어떤 건물을 드나들기(出入)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문이고 건물 내부 공간
에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조망을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창이다.이 문과 창
호는 서양건축에서는 대문(大門)을 ‘gate’,지게(戶)를 ‘door’로 바라지(窓)를 ‘door’와 같
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21)
‘문’과 ‘창호’라 이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창(窓)에 호(戶)가 하나 더 첨가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있다.자세히 살펴보면,문과 호는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의 한 부
분들이다.문과 호는 출입에 필요한 시설로,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설치한 창과
는 엄연히 구분된다.곧 집의 출입에 필요한 대문 같은 것은 문이고,방내 드나드는데
필요한 시설은 호인 것이다.대문은 집 밖의 담이나 행랑에 설치하는 반면 호는 집안
여러 방들에 설치한다.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설물이기도 하지만 한국 전통 건축에
서는 창에 호가 합쳐진 창호로 이름하여 건물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이 창호는 방에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밖을 내다보기 위한 창과,방에 드나들기 위한 호를 모두 지
칭하는 말이다.
법전이나 법당이 경우에는 정문에 문과 창이 만들어 진다.이런 경우 어간에는 문을
협간에는 창을 내는 것이 전형적이다.어간과 협간에도 문을 내는 수가 있는데 이는
후대의 유행으로 건물 측면에 합각머리22)쪽으로 문이나 창이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

19) 장기인, 『건축구조학』,서울,보성문화사,1992,p.406.
20) 곽동엽,“한국사찰 불전의 창호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8,p.29.
21)강순형,관조스님,우리문화보기 『꽃문』,서울,미술문화,1996,p.123.
22)합각머리는 기와집 지붕구성에서 용마루 좌우 끝에 삼각형의 공간을 구성하도록 만 든 것을 합각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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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특수하게 동선의 편의를 위해 외짝문등을 달기도 한다.
창살이라는 말은 이희승 국어대사전에 의하면,“창짝이나 미닫이 등의 가로,세로지
른 가는 나무오리”또는 “비각,종각 등의 벽 같은데 세로로 죽죽 내려지른 나무오리”
라는 뜻으로서,“窓의 올거미23)에 살을 박았다”는 행위를 복합시켜 나온 말로 문골에
채나 오리(살)를 써서 짠 것을 말한다.
결국 창살이란 창에 살을 메운 것으로 창살은 창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창호의 살짜임새는 그 짜임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용자살,
완자살,귀자살 등은 길상을 뜻한다.또 창호는 어떤 건물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그 종
류가 결정된다.살창은 부엌에 설치하고 띠살창,용자창,완자창,아자창 등은 주택과
궁궐의 침전과 내전과 사찰의 요사채에 설치한다.
반면 꽃살창호는 궁궐의 정전과 사찰의 대웅전 같은 여러 전각에 설치한다.다시 말
해 창호의 살짜임새는 건축의 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규정된 의미의 창호에서 가옥의 분위기와 미를 돋아주는 것이 창살이며,
내부에서 밖을 향할 때의 첫 인상도 창살문양을 통해 이루어진다.창살의 문양은 보편
성에서 벗어 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문양의 발생은 풍토적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
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르는 생활수단의 공정적 산물이기도 하고 주술적 원시종교의 표
현에서 출발한 것이 수차례 미적 감정의 수반과 더불어 정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창살은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문
화적 원형,생활의 모습,이치 등을 말하고 있으며,주술적 의미가 있는 종교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살의 종교성을 신영훈24)선생은 우리네 창살의 기본이며,수직,수평,
사선을 포용하는 직선의 수직과 수평선이 교차되면서 구성되거나,수직과 수평구조에
사선이 교차되어 무늬를 이루어 나타나게 되는 무늬 중점인 ＋형에서 원형을 찾는다.

합각이 있는 지붕을 팔작지붕이라 한다.합각에는 박공이 걸린다.
23)올거미는 건축용어로서 방문이나 장지 등의 가장자리에 두른 테두리이다.
24)신영훈선생은 한옥 문화원 원장으로 47년간 한옥 연구와 한옥문화의 맥을 잇고 있다.남대문과 동대문 복원
을 비롯해 우리 전통가옥을 복원하고 새로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고(古)건축계 거장으로 조선시대에서 본다
면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를 모두 관장하면서 도편수를 지휘하던 총감독관 ‘지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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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조화의 근본인 암,수의 결합을 의미한다.－ 과 ︱ 이 따로 있었을 때에는
막연한 선에 불과하던 것들이 교합하면서 만물을 생성하는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다.
또한 이 운동력을 가진 생명력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부여되는데,그 내용에는 우주와
자연이 존재하여 있다.
여기서 종교성이 발로되는데,창문을 닫고 방안에 앉아있어도 우주의 자연의 변용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제천의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 종교적인 것이다.
즉 제천의식은 무격이 주제하는 것으로,샤머니즘이라 통칭되기도 하는 무교라 부르
는데 결국,이 무교의 의미들이 여러 무늬에 발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출입을 위한 통로에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문의 기능이 넓어지고 창살이
생기고 미적요소가 가미되어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게 되며,단순히 기계적 기능으로서
의 건축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우리네들 생활상의 정서와 오늘의 현실에서
도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우리 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의미와 나아가 우리들의 내면의 심
오한 신앙심의 발로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창살문양의 의미는 우
리에게 있어서 인간학적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제제제333절절절...사사사찰찰찰창창창살살살의의의 형형형태태태 분분분류류류

사찰에는 대웅전,대적광전,미륵전 또는 용화전,극락전,응진전,영산전 등의 여러
불전(佛典)과 산신각,칠성각 등의 여러 각(閣)들과 스님들의 생활거처인 요사채들이
건립된다.이들 전각에 설치되는 창호들은 한국 창호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다.
주택의 창호 및 궁궐의 창호 등 모든 한국 창호의 양식을 목조건축에 맞게끔 하고
있으며,또 사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살짜임새의 창호들이 있다.
대웅전,미륵전,응진전,나한전,영산전 등 사찰의 각 전각에는 우물창살,빗창살,빗
꽃살창,소슬빗꽃살창 등 다양한 창호들이 짜여진다.또 어떤 전각에서는 단일한 살짜
임의 창호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불갑사(佛甲寺)대웅전처럼 어간과 측간 또 측면에
제각기 다른 살짜임의 창호를 설치하기도 한다.한편 승방(僧房)과 같은 요사채에는 일
반적으로 주택의 부엌이나 방에서처럼 살창과 띠살창,용자살,아자살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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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날날날살살살문문문

매우 간단하고 깔끔한 가장 초보이자 바탕을 이루는 모양이다.매우 단아하고 간단
하여 수행중의 선방에 어울리며 주로 벽 위 부분의 바라지(窓)25)에 많이 쓰인다.(圖 4
)예로는 봉정사(鳳停寺)극락전(1363년 국보15호)이나 부석사(浮石寺)조사당(1377년,
국보19호)(圖 5)의 옆칸 벽에 있는 바라지(窓)와 부석사 무량수전 (13C,국보,18호)의
뒷벽 바라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모두 건축한 때가 오래된 단출한 짜임의 주심포(柱
心包)맛배지붕26)의 바리지(窓)로 나타난 초기의 문살임을 알 수 있다.송광사(松廣寺)
하사당 날살문(圖 6)과 띠살문은 지은 지 오래되어 소박한 미를 볼 수 있다.

222...띠띠띠살살살문문문

이는 날살문의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이 서로 만나 구성된 문살
을 말하며,일반적으로 가정집에 많이 사용했던 문살이다.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공간
구성이 조화로우며 우물살문보다 변화되어 있다.(圖 7)
봉정사(鳳停寺)대웅전(13-14C,보물 55호)은 정면 3칸으로 모든 문이 띠살로 되어 있
으며,부석사(浮石寺)조사당(1377년,국보 19호),송광사(松廣寺)국사전(1484,국보 56
호),선운사(禪雲寺)요사채(圖 8)등의 지게(戶)가 모두 띠살로 되어 있다.이 또한 초
기에 나타난 주심포(柱心包)맛배지붕의 건축에 많이 나타나며 날살이 바라지(窓)살
로 벽 위에 달리며 띠살은 가운데 지게(戶)살로 들어가는 것이다.

333...우우우물물물(((井井井字字字)))살살살문문문

날살과 씨살이 서로 똑같은 비례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날살과 띠살에서 한 단
계 더 나아간 것으로 띠살보다 변화가 적어 아름답다고 할 수 없으나 살칸이 많아지고

25) 바라지(窓)는 햇볕이 들도록 바람벽 위쪽에 낸 작은 창으로 들창 이라고도 한다.

26)맛배지붕은 지붕의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주심포양식
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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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해진 것이 특징이다.(圖 9)
부석사(浮石寺)무량수전(13C,국보18호)과 은해사(銀海寺)영산전(1375년,국보14호)
등이 우물살로 되어 있으며 범어사(梵魚寺)별상전(圖 10)이 어간문도 우물살로 되어
있는데 씨실과 날살이 교차하는 곳에 네 잎의 매화모양의 꽃무늬를 새겨 넣어 꽃살문
을 만들고 좌우 옆 짝은 빗살문을 달아 꽃살문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444...빗빗빗살살살문문문

사선으로 마름모꼴을 만들어 가는 문살이다.날살문이나 띠살문 보다 꾸밈을 더 준
것으로 우물살을 모로 뉘인 것이다.(圖 11)
띠살문이나 날살문은 단출하고 깔끔한 주심포(柱心包)맞배집의 문살로 많이 자리
잡았지만,차츰 다포(多包)식 팔작집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진 구조와 조화되게 빗살문
및 소슬문으로 발전해가고 그 위에 꽃모양이 얹혀지면서 꽃살문이 생겨났다.
수덕사(修德寺)대웅전(1308년,국보 49호)이나 개심사(開心寺)대웅전(1484년,보물
143호),화엄사(華嚴寺)대웅전(圖 12)에서 빗살문을 볼 수 있다.

555...소소소슬슬슬살살살문문문

세로살로 날살과 가로살이 씨살,그리고 빗살을 모두 넣어서 짠 복잡하고 화려한 문
을 말한다.
곧 소슬이란 돋아낸,돋우어진,도드러진의 뜻으로 그 무늬 살에는 거의 꽃을 새기고
있어 가장 정교한 문이기도 하다.소슬살에 짜임에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날살과 빗살로만 이루어지며 한 점에서 여섯 개의 살이 만나서 뻗어 나가는 것
으로 6모를 이루는 테두리를 만들게 된다.나아가서 여기에 꽃문양이 새겨지면 소슬꽃
문,즉 소슬 꽃지게(戶)가 되며,꽃문양이 없으면 소슬민꽃문양이 된다.동화사(桐華寺)
대웅전 어간문살에서 볼 수 있다.
둘째,날살과 씨살,그리고 빗살 모두 짜여진 것으로써 여덟 개의 살이 만나서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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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복잡한 모양이 된다.통도사(通度寺)적멸보궁과 남장사(南長寺)의 극락보전 어
간,용문사(龍門寺)의 운장대처럼 꽃문양이 가득 새겨지는 소슬빗살문양(圖 13)으로 나
타난다.
셋째,날살과 빗살만으로 이루어지되 날살 사이의 가운데로 두 빗살이 서로 만나는
짜임새로 한 칸 속에 6모의 테두리가 나타나게 된다.이런 문양은 동화사(桐華寺)대웅
전,마곡사(麻谷寺)대웅보전의 옆칸처럼 소슬민꽃살문양(圖 14)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이다.
넷째,씨살과 빗살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용문사(龍門寺)윤장대(輪藏臺)의 문살이 여
기에 속한다.이것은 첫째의 것을 옆으로 뉘인 모양이다.
다섯째,대승사(大乘寺)대웅전 어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날살과 빗살로 꾸며지되
한 줄을 없애 버렸거나 아니면 한 칸 더 넓게 잡은 짜임으로 날살에서 여섯 개의 살이
뻗어 나가되 테두리는 마름모꼴을 이루는 것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에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한 미적 요소를 볼 수 있다.(圖 15)

666...꽃꽃꽃살살살나나나무무무살살살문문문

날살과 씨살과 빗살로 짜여진 문살위에 꽃문양을 새기거나 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꽃나무를 통째로 아로새겨 문짝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강화 정수사(淨水寺)대웅보전(1432년,보물161호)(圖 16)선암사(仙巖寺)원통전(圖
17)어간문에서 볼 수 있다.더욱이 강화 정수사 문양은 백자 꽃병에 꽂힌 꽃 모양을
사실적이고 회화적이며 이러한 꽃병 꽃꽂이는 사찰 궁중의 의례용으로 나타난다.

777...완완완자자자(((卍卍卍字字字)))살살살문문문

완자(卍字)는 변화가 극히,심하여 심지어 아자(亞字)의 변형과도 구별이 어려울 정도
이다.완자살은 아자살과 반대로 생동감 있고 박력 있는 남성스러운 느낌이며 궁궐이
나 귀족주택에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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卍자꼴을 만들어 문살을 짠 문은 상주 남장사(南長寺) 금륜전(圖 18)에서 볼 수 있
다.만자 문양는 주로 불발기에 많이 짜여지는 것으로 불발기란 일반 집에서 마루와
방 사이에 다는 것으로 문 위쪽 육각,혹은 팔각으로 올거미를 만들어 문살을 짜 넣은
생김새를 말한다.

888...용용용자자자(((用用用字字字)))살살살문문문

용자(用字)모양의 살을 짜 넣은 문을 말하는데,최대한 간소화시킴으로서 분위기를
간명하게 하며,살이 적어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랑채나 남성이 사
용하는 공간에 많이 쓰인다.(圖 19)

999...아아아자자자(((亞亞亞字字字)))살살살문문문

아자(亞字)모양(圖 20)으로 문자를 짠 것을 말하는데 주로 여성이 사용하는 공간에
많이 이용되며,살과 살 사이에 나타나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단정한 아름다움을
그 특징으로 한다.아자살문은 일반주택의 미닫이로 많이 사용되고,사찰에서는 승방,
궁궐에서는 내전에 많이 사용하였다.이 문양의 또 다른 특색은 그 형태의 기능상,단
순문양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결코 없으며,완자문과 더불어 아자의 기본형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무수한 기하학적인 비례의 아름다운 문양을 탄생시켰다.

111000...숫숫숫대대대살살살문문문

창살을 날줄과 씨줄이 물려들어 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조립하는 형태이다.숫대
살은 반듯하게 교차시키는 것이 정형이나 빗살로 한 경우도 있다.드물지만,민가에서
완자살 대용으로 사용되었다.(圖 21)



- 18 -

제제제 333장장장...사사사찰찰찰창창창호호호에에에서서서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의의의 조조조형형형성성성

제제제111절절절...사사사찰찰찰창창창호호호의의의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요요요소소소

꽃문양은 조선시대 초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불교
에서 절에 시주하는 것으로 육공양27)이 있는데 등,꽃,쌀,향,감로수,과일을 말하며
그중에서 꽃으로 시주하는 화공양(花供養)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28)
화공양에서 또한 5가지가 있는데 우담발화,연꽃,불두화(수국),목련,해바라기가 있
다.우담바라는 불교의 상징 꽃으로 부처님이 오신다는 3천년에 한번씩 피는 꽃으로
실존하지 않는 피상적 존재 알려져 있다.
도형적 문양으로는 금강저(Vajra),원(Chakra),사각형,삼각형,대각선 등의 형태로도
시각화 되고 있다.
형은 점과 선으로 나누고 점은 꽃,나비,거북,새 때로는 투각의 허실공간으로도 나
타나고 있으며 선은 금강저,꽃잎이나 당초문,기하학적인 곡선,직선으로 표현되어 있
다.
조형에서 생명은 점으로 상징된다.한 점은 존재,두 점은 선,세 개의 점은 삼각형,
네 개의 점은 사각형을 만든다.그리고 한 점의 운동이 곡선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원
점에 닿을 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원이다.그러나 삼각형,사각형,원은 근본적으로
점,즉 생명의 운동성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27)육공양으로는 첫째,등공양 :반야지혜 법의 실다운 이치에 계합한 최상의 지혜인 반야를 상징하여 등공양
을 한다.둘째,향공양 :해탈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계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하여 향공양을
한다.셋째,다공양 :감로 열반 불사약으로서의 감로를 상징하고 어리석은 생사를 초월해서 불생불멸의 법
을 체득한 경지인 열반을 상징하여 차공양을 올린다.넷째,화공양 :보살만행 성불을 목적으로 하고 수행하
는 자리이타가 원만한 대행으로 육바라밀 등의 행업인보살의 만행을 상징하여 꽃 공양을 올린다.다섯째,과
공양 :보리 증과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정각의 지혜 곧 불과를 상징하여 과일공양을 올린다.여섯째,미
공양 :법희 선탈 미법을 듣고 환희한 마음을 내고 선정에서 얻은 법의 맛을 상징하여 쌀 등 음식을 공양한
다.

28)http://www.maha-zente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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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동은 원,삼각형,사각형 등의 기본도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도형들은 티
벹의 라마교에서 사각형의 입체는 토(土)로,원은 수(水)로,삼각형은 화(火)로 의미화
되어 있다.
이 도형입체들은 동양오행의 기복적 입장을 밝히기 위한 단순화된 언어로서 그 표현
에서 극단적인 추상성을 띄고 있다.
사찰창호에 많이 나타나는 꽃살문양으로는 연꽃,국화,모란,금강저 등이며 통판투조
로 조각하여 꽃살문양을 넣기도 하고 간혹 매화,연지수금,찔레꽃,살구,미늘꽃문양들
도 볼 수 있다.인동과 당초,육바라밀 등의 문양은 창호문양의 부재로 많이 사용된다.

111...연연연꽃꽃꽃(((蓮蓮蓮花花花)))

연꽃은 불타의 진리를 밝히고 그 진리가 사방에 퍼지는 것을 상징한다.연등은 진실
한 구도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러운 곳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
하고 있으며,연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로서는 청정함과 순수함,완전무결함이다.29)
연꽃의 씨는 천년이 지나도 다시 심으면 연꽃은 피운다 하여 불생불멸(不生不滅)을
상징하며 진흙 속에서 뿌리가 썩지 않음을 잎으로 받아들인 공기를 뿌리에 저장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불타의 진리를 표현하기도 한다.30)
이런 연꽃의 생태적 속성이 불교의 이상과 부합되어 청결과 고결,미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31)연꽃의 씨주머니에는 많은 씨가 들어 있으며 이에 기인하여 연꽃
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그림이나 건축물,자수,양년자 등에 그려진 연꽃은 풍요를
상징하고 부인의 의복에 그려진 연꽃은 다산을 상징한다.32)
연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나,8세
기 경 불국사 조성 시 경내에 구품연지(九品蓮池)를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7세

29)허균,『전통문양』,서울,대원사,1995,p.67.
30)박찬수,『불교목공예』,서울,대원사,1996,p.45.
31)허균,『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서울,돌베개,2000,p.13.
32)구미례,『한국인의 상징세계』,서울,교보문고,1992,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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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전후한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이러한 연꽃의 꽃 자체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많이 심어져 왔으며 조선시대에도 숭유억불정책으로 사찰이
융성하지는 못했어도 송나라 때 유학자인 주돈이의 애련설(愛蓮說)에 영향으로 정원
연못에서 심어져 감상되었다고 한다.33)
불교에서 연꽃은 경론이나 각종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이 나타나는데 연
꽃장식은 불교의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상징하여,문양으로서 조형화되어 사찰건축 양
식이나,와당,불상의 대좌,광배,불상조각,불화,불구,창호 등 불교미술의 주요 문양
으로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연꽃은 창호에서 단일한 짜임의 문양으로 나타나기도하고 다른 꽃살문양의 요소들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그 예로 쌍계사 대웅전의 빗연모란꽃살문양(圖 26)을 들
수 있다.

222...국국국화화화(((菊菊菊花花花)))

국화는 한자 菊과 花의 합성어이며 국화를 은군자(隱君子),중양화(重陽花)라고도 한
다.고어에는 국의 받침이 탈락되어 구화라고도 한다.국화의 하나인 당국화를 ‘과'또
는 과꽃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화의 준말이며 민간에서 당굿을 할 때 국화를 조화로 만
들어 사용한다.
당굿이란 마을의 번영을 위해 마을의 수호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당산이나 신당에
지내는 제사이다.당굿에 국화가 쓰이는 까닭은 장수와 신약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이
러한 상징성은 옛날 중국의 주유자라는 사람이 이를 달여 먹고 신선이 되었다는 고사
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화를 신비의 영약으로 몸의
기운을 돋운다고 하여 국화에 기국연년(紀菊延年),송국연년(松菊延年)이라는 축수의
문구를 부쳐 장수화로서 잔치상,환갑,진갑 등 헌화로 사용되기도 하며 국화주는 궁중
에서 축하주의 애용하였고,고려가요 동동의 9월령에 나타나 있음을 보아 역사가 오래
됨을 알 수 있다.34)

33)이병인,이영경,『월간불광』,199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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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는 늦가을에 무서리를 맞고 피어 고고한 기품과 절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고
상함과 품위,장수를 의미하는 명칭이 많으며,그 중 은일이란 말은 동진의 시인 도연
명이 오두미에 지조를 굽히지 않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소나무와 국화를 벗
삼아 살았다는 일화에 고결한 품격의 상징35)으로 인식 되었고 송나라의 주돈이는 “국
화는 은일이요,모란은 부귀요,연꽃은 군자”라 하였다.국화는 군자 가운데서도 은둔
하는 선비의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고 여 호걸의 풍모를 가졌다고 표현된다.
[양화소록(養花小錄)]36)에서는 높고 뛰어난 운치를 단연 일등,일품으로 꼽았고 황국
을 으뜸으로 치고 있으며 국화의 높은 기개는 필묵,문학에서 글로서 불국의 기상을
표현하며 국화는 매화,난초,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칭송된다.37)
국화문양이 창호에 나타난 예로는 내소사 대웅보전의 빗국화꽃살문양(圖 40)을 들
수 있는데 빗살의 기본 형태에 꽃살을 붙인 형식이다.

333...목목목단단단(((牡牡牡丹丹丹)))

당나라 중서사인(中書舍人)이정봉의 시를 인용한 조선후기 화가 남계우가 그린 화
접도의 화제에서 모란꽃을 “밤이라 깊은 향기 옷에 물들고 아침이라 고운 얼굴 주기
(酒氣)올랐네.”하고 인용하면서 부귀와 영화의 기상이 있어 당시 제일이라고 하였다.
화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란의 꽃과 잎을 풍성하고 화려하게 그렸는데 특히 화병
에 꽂은 그림은 모란의 부귀 상징과 보병이 지닌 평안의 의미가 결합되었고 괴석과 합
께 그려 석모란을 만들었다.

34)송홍선,『한국의 꽃문화』,서울,문예산책,1996,p.58.
35)허균,前揭書,대원사,p.80.
36)양화소록은 강희안(姜希顔)이 1474년(성종 5)에 쓴 원예서로 강회백(姜淮伯)의 [진산세고(晉山世稿)]에 실려
전한다.권두에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정창손(鄭昌孫)의 서(序)가 있다.내용에는 사람들이 감상해 온 꽃
과 나무 몇 십 종을 들어 그 재배법과 이용법을 설명하였으며,개개의 품격과 그 의미,상징성을 논하고 있
다.노송,국화,매화,백엽,일본척촉화,귤수,석창포 등의 꽃과 나무 그리고 분 나누는 법,최화법(催花法)
등의 관리법도 적고 있다.이 책은 [임원경제지]등에 인용되었고,일본에도 전해졌다.국립중앙도서관 등 소
장되어 있다.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601080

37)구미례,前揭書,교보문고,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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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림에서 모란꽃의 상태를 보고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으니 꽃과 잎이 풍성하
면 복된 미래가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잎이 시들거나 꽃잎이 좋지 않는 색깔로 변
하면 가정에 가난과 재앙이 온다고 믿었기에 모란그림은 부귀와 영화가 늘 함께 하기
를 소망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길상문구는 부귀평안이다.38)
또한 모란은 신부의 예복인 원삼이나 활옷에 수를 놓으며 왕비나 공주의 옷에도 모
란 문양으로 장식을 하였다.부귀영화와 함께 천하제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여 절세미
인을 모란에 비유하였고 덕스럽고 복 있는 미인을 활짝 핀 모란에 비겼으며,청운의
꿈이 담긴 선비들의 책거리에도 모란꽃을 그려 넣었는데 부귀와 공명을 상징하기 때문
이다.혼인을 할 때도 모란으로 꾸민 병풍이 쓰였고 궁궐에서 애용된 석모란 병풍은
궁모란이라고 달리 불렸으며 여러 그루의 모란이 함께 어우러져 피어 있어 더욱 아름
다우며 이러한 모습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모란은 창세 신화에서 통치권과 결부되는데 미륵이 인간,해,달,별,만물을 창
조하는데 석가가 나타나 이 세상을 두고 내기를 벌이게 된다.계속되는 시합에서 석가
가 지게 되자 모란 씨를 심어 놓고 그 앞에 누워 있다가 먼저 피는 쪽이 이기게 되는
데 미륵의 모란꽃이 잘 피어났으나 미륵이 잠든 사이 석가가 이를 훔쳐와 자신의 것으
로 만들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이것은 모든 시합에 이기고도 제 것을 지키지 못
한 점에 있었으니,이렇듯 모란꽃은 통치권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모란꽃 피우기
는 생명력에 상징 되는데 연꽃에 비유하기도 한다.39)
모란문양이 창호에 나타난 예로는 금산사 대장전의 소슬모란꽃살문양(圖 31)을 들
수 있다.소슬살과 결합하여 화려하면서도 복잡한 형태를 볼 수 있다.

444...인인인동동동(((忍忍忍冬冬冬))),,,당당당초초초(((唐唐唐草草草)))

인동문양은 인동덩굴의 벋어나가는 형상을 도안한 것으로 당초무늬의 하나이다.고
대이집트의 꽃무늬형식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미술에서 완성을 보았으며,동양으로 전래

38)허균,『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서울,교보문고,1991,p.121.
39)김태곤,최은식,『한국의 신화』,서울,시인사,1996,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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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인도·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성행하였던 식물장식 문양이다.
한국에서는 5세기 무렵부터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삼국의 각 고분에서 출토되
는 장신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점차 불교적 미술양식이 가미됨으로써 더욱 다양
하게 쓰였다.특히 백제미술에서 독특한 경지를 보였고,통일신라 때에 와서는 불교미
술의 성행으로 새로운 꽃문양양식이 등장하여 극히 화려하고 다양한 기법의 보상당초
문(寶相唐草文)으로 바꿔지기도 하였으며,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쓰여 왔다.40)
인동 당초문(圖 22)은 생명력을 뜻하며 건축물의 공포 부재에 연화문양과 더불어 사
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위 부분의 부재에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신
격 표현의 문양이 그려지고 평방,창방,도리,대들보 등 천장을 받치는 부재에는 오색
구름,무지개,연꽃등을 그려 하늘 주위 세계를 표현하고 기둥아래 쪽에는 현세에 사는
인물들의 권위,존엄성 등을 그리는데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려는 의식이 중요시
되었다.전통건축에서는 인동 당초문 형식이 보상화 문양으로 장식되어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 문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된 형태이다.처음에는 괴운문형식이 독특하
게 나타났으며 차츰 구름 문양 형식이 서방적 의장요소인 아칸더스(Acanthus)양식에
서 인동 당초문으로 바뀌며 불교문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됨을 알 수 있고 고구려,
백제와 당과 금공 장신구에서 볼 수 있다.41)

555...금금금강강강저저저(((金金金剛剛剛杵杵杵)))

금강저(金剛杵 Vajra)(圖 23)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제석천(Indra)이 지닌 무기의 일
종으로,천둥의 모양을 따랐다고 한다.불교에서는 항상 몸에 지녀 금강과 같은 지혜로
미혹을 깨뜨려 부수는 지혜의 무기로,보리심을 상징하는데,달리 금강지저(金剛智杵)
견혜저(堅慧杵)라고도 한다.
저(杵)는 고대 인도의 무기 중 하나로 제석천이 코끼리를 타고 아수라와 싸울 때 사
용하는 것이다.무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리하고 뾰족하였으나 차츰 불교의식구로

40)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729650&v=45
41)임영주,『단청』,서울,대원사,p.59.



- 24 -

전용되면서 불꽃이나 탑 모양으로 변모하였다.42)
사찰 입구에는 금강문이 있고 금강문 안에는 오른쪽에 나라연금강(那羅延金剛)과 왼
쪽에 밀적금강(密迹金剛)이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모셔져 있다.나라연금강은 천상의
역사로서 그 힘이 코끼리의 백만 배나 된다고 하며 금강밀적은 금강의 무기를 가지고
부처님을 경호하는 야차신의 우두머리이며 부처와 친근하여 부처의 비밀한 사직을 들
으려는 소원이 있으므로 밀적금강이라고 부르며 금강저를 들고 있다.
또 금강저는 부처의 발자국 모양에 근거한 상서로운 기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즉
속세의 모든 욕망을 가라 안쳐 주는 신성한 힘을 표시하며,또 번개를 나타내거 지칠
줄 모르는 행동의 상징이 되고 있다.
금강저문양은 창호에서 소슬살문과 결부되어 소슬금강저꽃살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666...육육육바바바라라라밀밀밀(((六六六波波波羅羅羅蜜蜜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육모소슬꽃살문을 육바라밀문양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승보살도(大乘菩薩圖)에서는 여섯 가지 저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베풂,규칙을 가짐,참음,안정,바로 나아감,슬기로움 이것이 육바라밀이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을 곧 본인이 붓다가 되는 길로 나아가
는 수행처로 삼는 것이다.43)
이 육도를 잘 수행하면 열반에 들어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며 “태어나고 죽
고 하는 현실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번뇌와 고통이 끊어지는 경지로서 열반의 피안으
로 건너다.”라는 뜻으로 보살에 도와 덕을 닦고 부처의 뜻을 배우며 행한 좋은 방편
이라고 하였다.이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으뜸인 것은 보시이며,보시를 통하여 무상
정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2)홍대안,『월간불광』,2003년 7월호.
43)진옥,『월간불광』,199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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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의의의 형형형태태태별별별 종종종류류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호의 문살은 띠살문이 중심이 되며,그것은 날살과 씨살
이 서로 교차하여 기하학적이면서 깔끔한 맛을 내는데,살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의 미
는 그 위에 새겨지거나 올려지는 꽃문양으로 한층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뿐만 아니라 살이 서로 만나는 곳마다 꽃문양과 꽃송이를 새기고,나머지 살은 꽃잎
을 새겨서 단청을 입혔을 때는 한 폭의 화분화(花粉花)같은 느낌을 준다.
사찰의 꽃살문양은 불교 장엄(莊嚴)을 문살에까지 미처 단순히 창호지를 바르기 위
한 버팀목이 아니라 단결된 조형을 이룬 예술품이다.44)
살과 살이 만나서 이루는 기하학적 공간 분할과 그 위에 얹혀지는 꽃문양이 이루어
내는 미적 공간 배치는 엄숙함과 동시에 신비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살의 면 분할적 공간미는 종교적 상징성이나 염원,사상이 문양 속에 들어 있
다고 하겠다.
꽃문양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연꽃과 모란꽃송이와 꽃봉오리,국화,매화 등이 주
류를 이루며 간혹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팔공산자락의 북지장사(北地藏寺)는 우리나라
를 상징하는 무궁화(圖 24)가 새겨져 있어 새로움을 자아내어 호국불교정신이 살아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사찰의 창살문양은 매우 다양한데 궁궐이나 사당 일반 집에서 볼 수 없는 갖가지의
문양이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다.이 점은 단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궁궐이나 사당들의
단청은 소박하고 간략한 반면에 사찰의 단청은 금단청을 할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살문양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제작하여 공이 든 것은 목각형 판화의 구조로 폭이
넓고 두꺼운 널빤지 통나무를 마련하여 그것을 깎고 도리고 유각해서 완성한다.
연꽃이 피고,연잎이 퍼지고,만개한 모란을 줄기채 깎아서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화편인 것이다.창살의 판화형 구조는 시대적인 하나의 유행이
된 셈인데 이들 문양은 문양이 놓여진 기물이나 건축물로서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 놓임으로서 아름다움과 신선한 경지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속세에 때묻은
44)박찬수,前揭書,대원사,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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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 불전에 들어서면 한결같이 영혼이 맑아지고 순수해진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져 있는 것이다.
그물처럼 대각선이 교차하는 빗살문양을 바탕에,그리고 빗살이 교차하는 자리에 만
개한 꽃의 문양을 배열시키고 그 사이에는 줄기나 잎이 계속 이어져서 살을 대신하고
나머지 부분을 도려내던지 유각하는 구멍을 뚫는다.그 구멍이 한지를 통해서 빛이 들
어올 자리인 것이다.
또한 꽃살의 길상문양은 법당 안에 들어와 정진하면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
다는 의미를 주고 있으며 정진을 방해할 마귀를 막아주고 해탈과 득도의 길에 꽃살문
을 만든다.
이처럼 사찰의 창호에 나타나는 각종 꽃살문양들은 종교적인 사상과 결부되어 의미
를 부여하며,오직 한 길,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게 되는 것이
다.

111...격격격자자자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가로살과 세로살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살 위에 꽃을 조각해 놓은 것으로 가장 단순
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불국사(佛國寺)비로전은 정면 5칸과 측면 3칸의 건물이 모두 격자꽃살문양(圖 25)으
로 되어 있다.

222...교교교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살을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짠 교살에다 꽃을 부착시킨 꽃살문양으로 많은 사찰에 남
아있다.
증심사(證)心寺)대웅전은 정면5칸과 측면3칸으로 전면이 꽃살문양이며 그 중 협간의
꽃살문양으로 교살 위에 거의 나뭇잎으로 연결 된 빗모란잎문양이 그 예이며 가운데
작은 꽃봉오리가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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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쌍계사(雙溪寺)대웅전은 정면 5칸과 측면3칸이며 정면과 측면 출입구 상단의
일부가 꽃살문양이 있다.그 중 전면 양협간 쌍분합의 꽃살문양으로 연꽃을 주종으로
만개한 꽃,꽃봉오리,여러 겹의 원 등으로 다듬어졌으며 각기 다른 형태의 꽃들이 교
살 교차점에 있고 잎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빗연모란꽃살문양(圖 26)이 그 예이다.
내소사(來蘇寺)대웅보전은 교살중심의 꽃살문양에 잎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목리
가 뚜렷하다.만개한 연꽃을 기본으로 빗연모란꽃문양(圖 27)이 있다.
동화사(桐華寺)대웅전은 전면과 좌우측면출입구가 꽃살문양이고 어간은 사분합,협
간은 삼분합이며 그 중 어간 바깥 2짝과 협간 가운데 짝의 꽃살문양으로 만개한 연꽃
봉오리가 그리고 3개의 동심원이 교차점에 위치하고 잎맥이 뚜렷한 잎으로 연결되어
있는 빗연모란꽃살문양(圖 28)이 있다.

333...격격격자자자빗빗빗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격자살을 45도 교살을 대각선으로 빗댄 꽃살문양으로 통도사(通度寺)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통도사 적멸보궁은 어간 쌍분합문이 꽃살문양이며 4교차점과 8교차점에 모두 연꽃,
국화,해바라기등 꽃을 따로 조각하여 소슬국모란연꽃살문(圖 29)으로 나타난다.
일부 협간의 머름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협간 등도 꽃살문양이 있었으나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44...격격격자자자교교교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격자살내에 45도 교살을 대각선상으로 교차하여 댄 꽃살문양으로 마곡사(麻谷寺)대
광보전은 전면이 꽃살문양이며 어간의 삼분합 중 가운데에 위치한 꽃살문양이 격자교
꽃살이며 격자살의 교차점에 마모된 꽃문양의 꽃살문양으로 소슬민꽃문(圖 14)이다.살
대 자체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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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육육육모모모소소소슬슬슬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30도 소슬살의 한 변형으로 세로살을 소슬살의 교차점 중간에 두며 한 구간이 정육
각형으로 된 꽃살문양으로 “육모30도소슬꽃살”이라고도 한다.
내소사 (來蘇寺) 대웅보전의 좌협간의 쌍분합 바깥꽃살로 30도 소슬살의 변형으로 교차
점에 연꽃과 잎으로 교차시켜 통재로 길게 다듬어진 꽃살로 소슬연꽃살문양(圖 30)이
다.

666...세세세모모모소소소슬슬슬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30도소슬살의 변형으로 30도소슬살의 교차점에 수직살을 대면한 구획이 정삼각형이
되는 꽃살문양으로 이것을 “30도소슬꽃살”이라고 한다.
금산사(金山寺)대장전은 정면 3칸과 측면2칸이다.어간이 쌍분합의 소슬모란꽃문양
(圖 31)으로 꽃잎이 조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교대로 조각한 살대로 살짜임한 독
특한 문양의 꽃살문양이며 청,적,황,백색 등으로 채색하여 기하학적인 꽃의 형태를
나타낸 꽃살이다.
범어사(梵魚寺)독성전은 전체 정면 7칸의 건물의 일부로 어간 쌍분합의 꽃살문양으
로 교차점에 꽃을,연결은 잎으로 되어있는 소슬모란꽃살문양(圖 32)으로 좀 더 현대적
으로 도안화되었다.

777...일일일체체체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일체꽃살문양은 창호의 문양이 모두 꽃으로 자유롭게 조각된 것을 말한다.다른 형
태에 비해 조각기법이 독특하고 하나의 목조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계사(曹溪寺)대웅전은 정면 3칸과 측면3칸이다.전면 모두가 일체꽃살문양(圖 33)
이다.



- 29 -

제제제333절절절...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조조조형형형미미미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의지를 표현하려는 조형행위의 본능과 아름다
움에 가치를 주고,이를 추구하여 즐기려고 하는 생명현상을 가지고 있다.이런 인간의
본원적인 행위는 문화적 배경아래서 각기 문화의 특성에 맞게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천
하는 개별들에 의해서 구현된다.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관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창조된다고 해야겠다.
어느 나라의 건축물을 막론하고 창이 없는 건축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창은 필연적
으로 존재해야 하며,더욱이 시각적으로는 외부공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창은 기능적 역할 뿐 아니라 그 조형적 특성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술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미적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양식에 있어 건축 재료로는 목재가 중심이 되어왔다.꽃살문양의 이
미지에 있어서도 어떤 목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목재가 주는 질감은 다르다.
목재의 선은 조형적 특성,곧 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감각이나 조형의 성격을 결정
지어주는 기본 인자가 된다.따라서 이러한 인자와 창살과의 관계는 직결된다.
이런 목재 중 꽃살문을 만들 때는 백년에서 삼백년 가량 된 춘양목을 사용하는데 한
나무에서도 북쪽을 보고 자란 쪽을 택한다.그것은 이 부분의 나이테가 촘촘하기 때문
인데,나이테가 촘촘할수록 비바람을 맞아도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어 문틀과 문살을
만드는데 적절하다.이 나이테가 촘촘한 쪽으로 켠 나무를 또 북남풍이 부는 쪽으로
삼년간 말린다.기후에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축작용에 충분히 적응시키기 위함이
다.45)
꽃살문을 만들 때는 살에 꽃장식을 조각하여 붙이기보다 살과 한 송이 꽃장식을 일
괄로 조각한다.이러한 각 부분들을 조립해 나가면 꽃살문이 하나의 형태로 조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춘양목은 붉은 빛이 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촘촘한 나이테 선에서 검은 빛을 내
어 검붉은 나무 질감으로 보인다.이러한 색감은 자연적이여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편
45)관조스님,前揭書,솔출판사,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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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만들어진 창살에는 한지를 붙인다.얇은 창호지 한 장으로 실내와 실외를 구
분하여 추운 겨울에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한지의 뛰어난 보습기능과 불투명이
면서 반투명적인 한지의 광학적 기능이 사찰의 꽃살문양과 만나서 문살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킨다.
종이를 만들던 과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이나 승려였다.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錄)에 따르면 세조 28년 1449년 6월 초에 농민들을 사역에 동원시켜 종이를 만들었다
는 기록이 있다.창호에 바를 종이로는 장지가 가장 많이 쓰이며 적합했던 것으로 전
해지고 있으며 장지를 바를 창호는 서양의 유리창과는 달리(서양에서는 반투명의 유리
나 채색된 유리를 사용했다는 예가 있다.)빛을 한번 걸러내서 실내에 강하지도 어둡
지도 않은 빛을 보내준다.창호의 꽃살 두께에 의해서 생기는 음영의 효과는 살에 붙
여진 한지와 조화되어 꽃살문의 이중적인 입체 모양을 생기게 하고 시각적으로 실내의
방바닥에 은은한 꽃모양을 그려주는 것이다.
서양의 스테인 글라스46)가 황홀하고 현란한 아름다움이라면 우린 그저 은은한 산속
의 절간과 어울리는 따스한 어머니의 품속처럼 정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그 모양의 변화가 생기며 서양의 유리와는 달리 한지의 불투명성
은 미확정적인 광학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적인 미래를 제공한다.이는 신비성이
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가 유발해내는 대비를
응결시켜 광학적 모험과 전과에 의해 살아있는 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또한 사찰창호의 꽃살문양은 입체적인 도형이나 꽃의 모양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이
고 이 위에 갖가지 색채가 첨가되어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꽃살문양의 색채
는 단청을 한지가 오래되어 색이 벗겨지거나 아예 단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이
를 통해 춘양목 본래의 색이 드러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단청이 벗겨져 고색이 도는 꽃살문의 조각 장식에는 나이테의
가지런한 골이 드러나 또 다른 미감을 창출한다.
꽃잎의 윤곽 또한 자연스러운 마모를 거치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선으로 거듭난

46)스테인 글라스(stainedglass)는 색유리를 쓰거나 색을 칠하여 그림이나 무늬를 나타낸 유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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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공의 인공의 세월의 무게가 더해진다 할 수 있다.
단청은 인류의 내면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다양한 기호라든가 문자 등을 의
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문양의 발생은 문영이 싹트기 이전에 이미 초보적인 도구나 상징물을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 비롯되었고,그것은 문자,회화와 건축의장 공예 등 조형미술의 기원이
되었으며 건축미술의 독특한 장르로써 일반적으로 집의 벽,기둥,천장 같은 건축 가구
부내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 놓은 것 또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으
나,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조각 형상이나 공예품 등에 채화 하는 것과 서(書),화(畵)
개념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단청의 색은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의 다섯 가지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오
행사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청을 하는 이유로는47)
첫째,일반 건축물과 차별화함으로써 궁전이나 법당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둘째,기후의 변화로부터 건축물을 방풍,방부 처리하여 영구 보존하기 위함이다.
셋째,외부를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건축재질의 단점을 가리기 위함이다.
넷째,기념물로써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다섯째,음양오행사상을 중심으로 길흉화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위의 다섯 가지 단청의 발생요인 중에는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색채의 사용은 음양오행설에 따른 다섯 가지 원색 즉 청색(靑色),적색(赤色),황색
(黃色),백색(白色),흑색(黑色)의 색채를 사용하여 채색하였으며 중간 혼합 색을 사용
하여 상록하단의 자연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단청의 음양오행설
은 중국의 음양오행에 기초한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인간생활의 기본을 火,水,木,金,
土로 보고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이 같은 오행은 각기 나타내는 계절,방위,색
이 있는데 木은 春,東,靑을 火는 夏,南,赤 土는 中央,黃을 金은 秋,西,白을 水는
東,北,黑을 나타낸다.48)

47) 임영주,前揭書,대원사,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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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살문에 입혀지는 색상은 적색(赤色),청색(靑色),황색(黃色)세 빛깔이 바탕이다.
그리고 흰색과 주홍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장엄(莊嚴)하게 단장한다.잎은 푸른색이나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꽃송이나 봉우리는 빨강이나 노랑색을 주로 칠한다.49)
대부분 사찰의 꽃살문은 화려하게 채색되어 장엄미와 엄숙함을 이루고 있어 화려하
기는 하나 청도 운문사(雲門寺)창호에는 대부분 푸른빛으로 칠해져 있어 정갈한 느낌
이 있으나 전체적인 사찰의 운치는 조금 차가워 보이고 부안 내소사(來蘇寺)의 꽃살문
에는 오래전에 칠해진 단청이 바란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단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시각
적으로 구분은 가지 않지만 바라고 낡은 문살의 배어 나오는 오래 묵은 빛깔이 자연스
런 멋과 미가 있다.
다분히 철학적이며 여러 의미를 포함한 꽃살창호는 색의 화려함과 함께 입체적인 조
각의 수법은 소목의 뛰어난 기술로 조각적이며 도안화되어 연속문양을 배치시켜 놓은
것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제제제444절절절...전전전통통통문문문양양양과과과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고유 문양의 발생은 그 나라의 풍토나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거나 환경에 따르는 그들의 생활 관습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며,때로는 원시종교의 표
현에서 출발해서 수대에 걸쳐 그들만의 미적 감각을 반영하고 더불어 발전시켜 온 것
이다.
많은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오천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문양은 우리의
미를 간직한 채 변천되어 가고 있다.문양은 의식의 반영이며,정신활동의 소산임과 동
시에 창조적 미화활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대자연의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하면서 풍부한 상상력과 재능
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다양한 문양들을 창조해왔다.추상과 구상으로 표현된 문양들은
임금의 곤룡포에서부터 서민들의 밥상 보자기까지,지붕꼭대기에서 돌계단 아래까지,

48)강지민,“목조건축물 단청무늬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7,p.9.
49)임영주, 前揭書 , 대원사,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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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의기(儀器)로부터 서민들의 생활용품에 이르기 까지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데
가 없다.
이런 문양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되풀이 그림으로서의 상투적 양식을 보
이고 있는 점인데 문양을 그리던 제작자들이 통속적 집단 가치 감정이 상징화되어 있
는 틀에 박힌 조상을 그리는 데 만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양은 순수감상용 그림의 경우처럼 잘 그리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러한 예
술적 욕심이 없는 소박한 생활 욕구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도상의 틀에 존중하면서 그
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또한 전통문양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외경심이 깃들여 있고
자연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인간 중심주의도 함께 자리하고 있
다.그리고 제약된 현실을 벋어나 보다 풍요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이상주의 정신과
그 이상적인 세계와 가치 기준을 옛것에서 찾으려고 복고주의(復古主義)정신이 문양
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문양의 상징적 분류로는 자연 현상적 분류는 두꺼비,토끼,뇌문,동심원문,칠성
문,화염문,구름문,우점문 등이 있고 길상 벽사적 분류로 용,봉황,팔보,구름문,원
앙,까치,만자문,팔괘문 등이 있다.다산기자로는 포도문,석류문,연밥,동자문 등이
있고 수복장수로는 만자문,소나무,학,대나무,부용 등과 부구유여로는 모란,물고기,
부용,사슴,돈,팔보와 부기 화합으로는 원앙,기러기,연꽃 오리 등이 있다.50)
사찰창호의 문양들은 인류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종교적인 상징에 대한 신앙 그리고
내면적이고 신비적인 깊은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에서라고 보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인류는 언제부터인가 내면의 신앙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다양한 기호라든지
문자 등을 생활수단에 이용하여 사용하였다.그것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줄곧 이어져 오면서 변천을 거듭하여 왔으나 결코 소멸되지는 않았다.
사찰창호의 정면을 나타내고 있는 꽃살문양 또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를 문양화
해서 그 구성과 조화를 통해 인류가 항상 염원하고 추구해 온 내세(來世)의 세계,곧
영원불멸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50)허균,前揭書,대원사,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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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절제의 가르침을 철저하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였다.그러나 사람의 손을 통해
현실세계의 종교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불교는 화려한 치장을 많이 하는 종교가 되었
다.불화나 대웅전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불교의 조형 예술이라는 매개 형식에서
화려함을 자랑한다.이것은 역설적으로 종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종교도 결
국은 불완전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크게 찬양하고 세력을
키우고 싶은 현실적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51)
이런 화려한 장엄(莊嚴)들 중 꽃살문은 불교의 본래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간극으로 이해 될 수 있지만 이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상
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꽃살문양에 나타난 갖가지 상징적인 문양과 성격 등 그 양식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신앙,관습,관념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찰의 꽃살문의 문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통문양에서도 나타나듯이 연꽃,모
란,국화,해바라기 등의 문양들은 많은 사찰들 어간에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산을 기원하는 동자승은 범어사(梵魚寺)독성전(圖 34)에서 볼 수 있고 수복장수를
뜻한 소나무는 조계사(曹溪寺)대웅전(圖 33)에서 볼 수 있다.이렇듯 전통문양과 사찰
의 꽃살문양은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꽃살문양은 이에 신앙
신이 결부되어 불국의 이상세계를 선과 미로써 엄숙하고 장엄(莊嚴)하게 꾸며 나가는
것이다.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꽃살문양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구도자들의 종교적 염원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찰의 초입에 나타난 일주문은 일승법문(一乘法問)을 상징하며,탑은 현존하
고 있는 부처님의 상징형이고 법전의 전면 기둥의 용은 불법수호(佛法守護)의 의미와
함께 법당이 곧 반야용선(般若龍船)임을 상징하며 도처에 장식된 연꽃문양들은 불성의
무구(無垢)함과 불자들의 극락왕생(極樂往生)의 염원 등을 담고 있다.이렇듯 전통문양
과 사찰의 꽃살문양은 표현방법들은 달라도 이상과 염원을 배후에 일관되게 간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51)임석재,『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서울,북하우스,2005,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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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현현현대대대 생생생활활활속속속에에에서서서의의의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응응응용용용

전통적 한국조형미의 정신,원리와 방법은 조화,변화를 바탕으로 정신성,밝음,초월
성,무와 여유의 자세를 강조함으로서 세계 속에 독특한 한국의 전통조형미를 간직하
였다.또한 같은 동양권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이고,인위를
최소화 하고,밝고 해학적이며,정신적 측면이 강조되어 구별되어 왔다.
현재 많은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 아름다움을 예술문화의 국제화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는 전통문양들의 재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적인 조형감각을 살려 한국인의 정서 속에 녹아있는 원형에 대한 이미지를 표출하여
국제적인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
다.
한국적 예술이 세계 예술계에서 그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국적인 미의 추구 이상의,보다 보편적인 미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예술창작에 있어 현대적인 조형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적
절히 응용되어야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문화 예술의 한 요소인 문양은 예술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문양
을 표현함으로서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나아가 문양은 회화나 디자인,
건축,도예,장신구,민예품 디자인 개발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예술가,나아가서는 같
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며,이는 각 사회와 문화적 조
건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생활속에서 미를 즐겨왔다.회화형식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자
연의 아름다움을 간단한 선이나 형태로 가다듬어,조그만 생활용기에서부터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미화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사상 정서에 밀착된 순수한 자연의 모습인 꽃,풀,나무,새,짐승 의
미를 부여하여 묘사하는 것 이외에도 신화나 전설을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양
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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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 민족의 독특한 고유의 문양형태를 이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 외래문양을
우리 풍토와 감각에 알맞게 융합시켜 토착화했으며,의,식,주에 바탕을 둔 생활문양
을 만들어 냈다.52)
전통문양으로부터 모티브를 빌려와 한국적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에
꽃살문양에 나타나는 이미지 또한 예외는 아니다.
꽃살문양들은 때에 따라 종교적 신앙심의 발로로 기호나 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
으며,어느 경우에는 회화로 나타나고,또 어떤 때는 추상적으로 표현되거나 사실적인
상형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풍토적 조건과 역사적 여건 속에 그 민족의 생활감정과 정서가 짙게 깃들어지면서
뚜렷한 민족적 개성이 표출되어온 꽃살문양은 우리 민족의 생활정서와 감정이 가장 솔
직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같은 동양문화권 속에서 혈연관계를 맺어온 중국이나 일본 미
술과 또 다른 권위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꽃살문양에 나타나는 문양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
는데 꽃인가 하면 꽃도 아니고,풀인가 하면 풀도 아닌 추상에 가까운 문양을 대할 때
더욱 그러한 말을 한다.이와 같이 사물을 자유분방하게 추상화 할 수 있는 사고에서
우리는 선조들이 평소 생활 속에 꿈꾸어온 낙원사상(樂園思像)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꽃살문양은 보기도 좋고,그 뜻 또한 의미가 있어 현재에까지 사람들에게 안식
처 같은 느낌을 주는데 현재의 생활용품에 회화적 이미지로 미술적인 남다른 특성과
창조성을 동양적 선과 결부시켜 ‘선(線)의 마술사’라 할 만큼 조화롭고 자유분방하게
의미가 부여된다.
예로부터 다기와 전통사기그릇의 새겨지는 문양을 볼 수 있는데 연꽃과 매화,국화문
양(圖 35)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형태를 단순화시켜 정갈한 느낌을 준다.
또한 집을 지을 때도 손잡이에 복을 불러들이고 악귀를 쫓아내는 금강저문양(圖 23)
을 새겨 넣거나 가리개(圖 36)나 스텐드(圖 37)등에서도 사찰의 창호문양의 응용을
볼 수 있다.특히 여성들의 의복이나 장신구에는 장식적인 효과까지 더해 꽃살문양들
이 많이 사용되었다.

52)황호근,『한국문양사』,서울,열화당,1987,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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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하고 꾸밈없는 한국의 아름다움은 꽃살문양으로 비로소 예술품 또한 기
품 있게 완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선물을 준비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멋스럽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며 복된 의미
를 지닌 것을 준비하는데 꽃살문양 만한 것이 없다.
실제로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들은 부귀다남(富貴多男)이나 부부지정(夫婦之情)의
의미를 담은 문양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은 혼수를 마련하곤 했다.돌바기 아이의
잔치옷을 준비할 때는 악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켜 준다는 문양을 새겨 넣었고,과거
에 선비들을 위해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벼루나 연적을
선물하기도 했다.
또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뤄 준다는 문양을 곁에 두고,또 상대방의 소망을 헤아리는
의미가 담긴 선물을 전하곤 한다.전통미 물씬 풍기는 전통가구나 한복 장신구부터 전
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트상품까지,현재의 꽃살문양의 의미는 전통문양과
결부되어 발전하고 있다.
문양의 실체는 그냥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다.아름다움 이전에 그 문양이 지니고 있
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아무리 단순한 문양이라도 그 작은 문양 하나 속에
우주의 섭리가 깃들여 있을 수도 있고,반면 아무리 현란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장식문양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하지만 문양의 크고 작음,단순함
과 복잡함에 상관없이 이들이 각기 뜻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양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문양의 성격에 따라 물건의 용도가
다르며 문양이 베풀어진 자리 역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양의 올바른 의
미를 아는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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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사사사례례례 답답답사사사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동동동화화화사사사(((桐桐桐華華華寺寺寺)))대대대웅웅웅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桐華寺)는 그 역사와 명승들을 배출한 내력만큼이나
세계 최대의 석불인 통일 약사여래대불(統一 藥師如來佛)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의 통일대불은 그 높이만도 무려 33미터,최대 둘레가 16.5미터에 이르고,통일대
불에 이리는 계단만도 108계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동화사는 1500여 년 전인 신라 소지왕때 극달화상이 유가사란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가 신라 후기에 절 주변의 오동나무에 겨울에 꽃이 피는 상서로운 일이 있고나서 동화
사라 고쳐 불리어오게 되었다는 설과 신라 흥덕왕때 심지대사가 진표율사의 팔간자를
받아 절을 중창하면서 동화사로 이름 지었다는 설이 전해지는데,후자의 이야기를 동
화사로 명명하게 된 시초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53)
본당인 대웅전은 화려한 꽃살문으로 유명한데 3칸으로 3,4,3짝에 꽃살문을 달았다.
어간문에는 6모 (거북이의 등 모양)의 문살 속에는 여섯 송이 모란꽃송이를 넣은 문양
이다.어간의 중심문은 소슬모란꽃살문양(圖 38),옆칸은 빛연모란꽃살문양(圖 28)으로
국화와 연꽃 봉오리를 번갈아 새겨서 모란꽃살문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꽃잎은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채색하여 화려하다.
또한 오른쪽 꽃문 안팎에는 빗국화꽃문양과 소슬금강저꽃살문양(圖 38)이 있다.
모란꽃은 빨강,파랑 흰색과 갈색으로 꽃이 표현되어 있고 국화꽃살문양은 빨강,파
랑,흰색,노랑으로 채색되어있다.

범범범어어어사사사(((梵梵梵魚魚魚寺寺寺)))별별별상상상전전전 독독독성성성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금정산 동쪽 중턱에 위치한 범어사(梵魚寺)는 신라 제30대 문무왕 18년(678)에 의상

53)이철순,『팔공사 동화사』,대구,만인기획,1998,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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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세웠으며,해인사(海印寺),통도사(通度寺)와 함께 영남의 3대 사찰로 유명하다.
범어사 별상전의 어간문의 문살은 우물살(井)(圖 9)문으로 살이 서로 만나는 곳에 매
화꽃 같은 단순한 네 잎의 꽃문양이 새겨져 있다.다른 사찰창호와 다르게 네 살이 만
나는 곳에 돋을새김으로 독특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정면 7칸 측면3칸인 이 건물은
길이가 길어 좌측 2칸은 별상전,가운데 3칸은 독성전,우측 두 칸은 나한전인데 저마
다 문살의 문양이 다양하다.
독성전 정면 문은 동근 아치형으로 문골을 세웠는데 동근 끝 부분에서 어린 동자상
(圖 34)을 새겨 넣었고 문골 윗부분 중방과 창방사이에는 만개한 소슬매화꽃문양(圖
32)을 통 판자에 새겼는데 매화꽃문양은 장엄(莊嚴)하면서도 화려하다.곧 빗살에다 세
로살을 세워지른 짜임새 위에 여섯 잎의 활짝 핀 꽃송이가 놓여지고 그 틈 사이에 잎
사귀를 새겼고 대웅전 뒤에 있으며 1905년쯤 지어진 것이다.

내내내소소소사사사(((來來來蘇蘇蘇寺寺寺)))대대대웅웅웅보보보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전북 부안 내소사(來蘇寺)꽃살문은 어느 사찰의 꽃살문양보다 화려하고 복잡하면서
도 아름답다.
보물 제29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은 조선시대 때 건립된 것으로 전면에 꽃살문양을
조각한 문짝을 달았는데 이들은 모두 정교한 예술품이며 단청이 없어 더욱 자연스러운
고찰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두 3칸으로 된 대웅보전은 2,4,2짝의 문으로 되어 있고 어간문에는 빗살로 된 빗
연모란꽃살문양(圖 27)을 새겼고,양 옆칸은 빗국화꽃살문양(圖 40)을 새겼으며 오른칸
문에는 소슬연꽃살문양(圖 30)과 소슬모란꽃살문양(圖 41)으로 되어있다.
소슬연꽃살문양은 열두 꽃잎이 활짝 핀 것이 입체적이고 6모 테두리를 이루는 잎사
귀들은 소슬모란꽃살문양의 잎사귀는 같은 형식이나 덜 단출해 보인다.
날살과 빗살을 금강목으로 깎아서 살들이 교차하여 6개의 살이 만나는 부분을 꽃처
럼 보이게 하여 새로운 꽃살문을 보여주고 있다.
내소사 꽃살문은 나무 결(나이테)이 주는 느낌과 오래된 나무에 나타난 색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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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함은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일반 집이나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목공예 작품들을 사찰의 문에 장식으
로 장엄(莊嚴)하게 해 놓은 선조들의 안목이 엿보이는 문이라 하겠다.

증증증심심심사사사(((證證證心心心寺寺寺)))대대대웅웅웅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광주광역시 무등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증심사(證心寺)는 신라 법흥왕 대에 철감
선사가 창건하고 고려 선종11년(1904)혜조국사가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증심사 어간 꽃문은 오늘날의 소슬연꽃문양(圖 42)을 살펴 볼 수 있는 보기가 된다.
꽃송이의 꽃잎은 연꽃이나 잎사귀는 모란 아니면 국화잎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다.
소슬연꽃모양 옆 칸에는 빗모란입문양이 있다.(圖 43)
절 불당인 내소사(來蘇寺)대웅보전(1933쯤)의 오른칸,불갑사(佛甲寺)대웅전(17세기
초)과 신흥사(神興寺)극락보전(1649,1799),동화사(桐華寺)와 논산 쌍계사(雙溪寺)대
웅전(1732,1739쯤)들의 어간에 흔히 보이는 소슬연꽃문양을 이어서 오늘날 나타낸 것
으로 진한 채색이 특징이다.5칸의 8작 다포(多包)양식으로 1970년에 지은 것이다.

논논논산산산 쌍쌍쌍계계계사사사(((雙雙雙溪溪溪寺寺寺)))대대대웅웅웅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논산 불명산에 있는 쌍계사(雙溪寺)는 고려 말엽에 중수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모두
불탄 것을 영조 때 재 중수하였다.이 사찰은 고려 충신 이색이 절의 연대기를 썼다고
하며,현 대웅전건물은 영조(1739년)때 지은 것으로 보물 제 408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의 꽃살문은 5칸에 모두 2짝씩 꽃살문을 달았다.어간은 활짝 핀 여섯 잎 모
란꽃송이를 놓은 소슬문양살(圖 44)로 둘레의 6모 테두리는 잎사귀로 만들어졌다.이러
한 얼개54)는 절에 어간문에 쓰이는 것으로,빨강,파랑,주홍꽃을 번갈아 쓴 모란문양
은 동화사(桐華寺)대웅전과 신흥사(神興寺)극락보전 어간,그리고 내소사(來蘇寺)대
웅보전 오른칸 문과 이어지며 불갑사(佛甲寺)대웅전의 어간문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

54)얼개는 짜임새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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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간의 왼쪽의 안칸 문은 연꽃 봉오리와 모란꽃이 번갈아 새겨진 빗살문양으로 빗연
모란꽃살문양(圖 26)으로 나타나며 맞은쪽이 되는 어간 오른쪽문은 같은 빗살문양이지
만 모두 활짝 핀 모란과 연꽃문양으로 생김새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어간 왼쪽의
바깥문은 또 다른 생김새로 활짝 핀 모란꽃빗살문양이며 맞은쪽이 되는 오른쪽 바깥문
의 국화문양으로 되어 있다.

불불불갑갑갑사사사(((佛佛佛甲甲甲寺寺寺)))대대대웅웅웅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전남 영광군 소재 불갑사(佛甲寺)대웅전은 (17C,보물 830호)로 정면 3칸 모두 3장
씩 문을 달았으며 어간은 모두 소슬모란꽃살문양(圖 45)으로 6모로 된 잎사귀 테두리
속에 모란꽃 문양이 있다.가운데 어간 문짝은 오랜 세월 많이 닳아져 있으나 자연스
럽게 새겨진 꽃이 풍성해 보인다.잎사귀도 모란잎사귀 그대로 이나 도안화된 양 옆
짝의 모란 꽃 잎사귀는 둥근 칼자루가 있는 칼(刀)의 모양이다.칼의 문양이 살로 등
장하는 것은 이곳 불갑사 꽃살문이 유일하며 이것은 금강저문양이 나쁜 것을 막고 옮
은 것을 지키는 절의 상징인 듯 이 또한 악귀를 쫓고 옮은 것을 행하는 의미이다.

선선선암암암사사사(((仙仙仙巖巖巖寺寺寺)))원원원통통통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선암사(仙巖寺)주지 지허스님55)의 말에 의하면 선암사라는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절 서쪽에 높이가 10여장(丈)이나 되고 면이 평평한
큰 돌이 있는데 사람들은 옛 선인(仙人)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고 하며,이 때문에 선암
(仙巖)이라는 절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3칸에 2,4,2짝문을 달았으며 양 옆 칸은 모두 띠살문양이고 어간의 양옆 2짝은 빗
살문양인데 가운데 2짝은 꽃살문으로 하였다.

55)지허스님은 14세에 출가하여 오늘에 이르는 60평생 동안 한국 불교사의 굴곡을 산중 절간에서 온 몸으로
겪으신 분이다.사자상승(스승과 법제자가 서로 이어감)등 법통 전승 3대 원칙으로 1,500년을 대대로 내려온
선암사의 유구한정통성과 선다맥(禪,茶脈)을 오늘에 완벽,유일하게 잇고 있다는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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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을 띠살문양의 문을 쓴 것은 흔치 않으며,빗살무늬는 금강저 빗살무늬여서 불갑
사(佛甲寺)대웅전(17세기 초),마곡사(麻谷寺)대광보전(1785)의 옆칸 들과 같이 주목
을 받고 있는 사찰이다.
꽃문은 모란꽃살문양(圖 17)으로 오래 묵은 굵은 모란 줄기와,가지 채 가득 아로새
긴 드문 것으로 따라서 따로 문살이 없다.위로 오른 꽃과 잎사귀를 실제적으로 잘 나
타나 있으며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금금금산산산사사사(((金金金山山山寺寺寺)))대대대장장장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소슬꽃살문양(圖 31)이며 꽃은 추상화된 모란이나 금강저를 볼 수가 있다.빨강,파랑,
노랑,흰색의 밝은 색으로 채색되었으며 문짝 가운데서 서로 모아져 만나가게 노란 꽃
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한 칸의 머름을 만들어 연꽃가지를 양옆으로 문 도깨비를 그
려놓고 있고 8작 다포(多包)식구성으로 지은 보물 827호의 사찰이다.

북북북지지지장장장사사사(((北北北地地地藏藏藏寺寺寺)))요요요사사사채채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새긴 빗무궁화꽃살문양(圖 24)이다.흰색과 분홍 꽃송이를 빗줄
로 줄지게 꾸민 것으로 오늘날 절에서 문의 꽃문양으로 무궁화를 늘 가까이 보도록 새
겨내게 한 이 절의 스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사찰이다.
꽃송이와 잎은 실물 그대로 잘 새겼으며 노란 술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동화사
(桐華寺)옆에 위치한 북지장사(北地藏寺)는 통일신라 돌지장고 3층 돌쌍탑 그리고 조
선시대의 대웅전(1623,보물803호)들이 있어 중요한 사찰이다.

무무무량량량사사사(((無無無量量量寺寺寺)))극극극락락락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5칸에 2,2,4,2,2짝문을 달았는데 어간만 4짝문에 마름모,네모 세모 모양의 소슬민
꽃살문양(圖 47)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물(井)살문양이다.그리고 2층은 빗살의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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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어져 있다.1627년쯤 지은 사찰로 보물 356호이다.

용용용문문문사사사(((龍龍龍門門門寺寺寺)))대대대장장장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용문사(龍門寺)대장전의 대장경각 안에는,경을 넣어두고 칸칸이 들어 있는 경을 돌
려가며 꺼내 볼 수 있게 만든 8모집의 윤장대(輪藏臺)(圖 13)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
8짝문은 매우 정교한 꽃살문양으로 새겨져 있으며 종이를 붙이지 않아 꽃문양 사이
로 불경이 살짝 들어나 보인다.매화,모란,국화,연꽃,미늘 문양이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빗살위에 올려진 붉은 모란문양은 두 겹으로 활짝 핀 꽃송이 속에 큰 노란 암술이
있고 잎은 어린잎의 모양을 하고 있다.그러면서 모란꽃 봉오리가 덜 도안화되어 실제
모란꽃송이 꼴이 된 정면과 측면의 송이에다 붉은 매화꽃을 넣어 단조로움을 깨는 것
이 특징이다.

정정정수수수사사사(((淨淨淨水水水寺寺寺)))대대대웅웅웅전전전 꽃꽃꽃살살살문문문양양양

정수사(淨水寺)불당은 무엇보다 꽃살문양으로 유명하다.어간의 4짝은 다른 꽃살문
과는 달리 꽃병에 꽃이 꽂아져있는 꽃병꽃꽂이문(圖 16)이다.
가운데 2짝은 연꽃을,양옆짝은 모란꽃을 새겼으며 여러 색의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
송이를 비롯해 여러 모양의 잎들,푸른색과 붉은색,노란빛의 백자(조선백자)가 눈에
뛴다.
이러한 꽃병꽃꽃이는 절과 궁중의 의례용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된다.1423년에 지은
보물 16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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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결결결 론론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찰창호의 꽃살문을 미학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의 독창적인 예
술세계를 일면으로 찾아보았다.
삼국시대 사찰에서 여러 문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정림
사지(定林寺址),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등 삼원가람(三院伽藍)으로 각 원마다 중문
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이전시대 문양(살)을 유지 계승하고 있음을 현존하
는 건축물인 봉정사(鳳停寺)극락전,대웅전,부석사(浮石寺)무량수전 조사당,수덕사
(修德寺)대웅전 등의 문살을 보고 알 수 있다.이 건물들은 고려 말기의 것으로 초기
문양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창호 문양은 날살,띠살,우물살(井),빗살로 되어 있으
며 꽃살 문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찰창호의 꽃살문은 조선시대(중기이후)이르러 가장 활
발하게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호문양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간단하고 기초적인 날살과 띠살,우물살(井),용자살
등이 있으며 좀 더 복잡한 형태로는 완자살,아자살,빗살,소슬 등이 있고 더 나아가
면 각종 형태로 꽃문양으로 치장되는 꽃살문이 있다.
물론 꽃 자체의 문양이 사창창호의 창호에 나타난 것은 종교적인 성격 때문이지만
조형상 기하학적인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선조들의 안목을 엿 볼 수
있었다.
살(오리,채)의 원래 기능은 한지로 바르기 위한 버팀목뿐 아니라 동물이나 인간은 출
입 통제를 위한 기능이(날살)였다.살의 발달과 더불어서 기능적인 면보다는 기하학적
인 단순함을 극복하고 장식적인 면과 장엄(莊嚴)함을 주기 위해서 일반 목조건축과의
뚜렷한 구분을 갖고 화려하게 발달 해 왔다.그 화려함의 극치에는 꽃살문이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꽃살문양을 통해서 문을 장식하고 그 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앞으로 나
아가며,가장 중심 문인 어간문을 한 단계 높은 격조를 갖게 차이를 두어 꾸몄다.그것
은 자연적이며 성스러운 것이며 아름다우면서 신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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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를 해 본다면 사찰창호의 꽃살문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목재가 가지는 재질감,부드러움,고요함,은은함,따스함,문양 등을 지니고 있으
며 특히,나무 결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티에르 효과는 고상하여 범접하지 못할 기운을
느끼게 한다.
둘째,문양의 형태가 기하학적이며 반복 나열되어 시각적 안정감을 주며 엄숙하다.
셋째,창살 자체가 꽃살로 이루어 화려함을 주며 엄숙하여 신앙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넷째,꽃살문양에 나타난 색채는 음양오행에 따른 동양적 사고에 따른다.
다섯째,살 위의 꽃이 놓이거나 통째로 깎아내서 문살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로
만든 문에 비해 빛이 적게 드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주로 남쪽에 문을 내는 사찰은
벽 전체가 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빛을 반쯤 걸러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이런 꽃살문양중 연꽃은 정갈하고 청정하며 다산과 풍요를 뜻하고 국화는 은일,
절개,모란은 미호(美好)와 행복의 의미로 금강저는 번뇌를 깨뜨리는 보리심으로 만자
자는 좋은 모임,가없는 즐거움 등으로 나타난다.나뭇잎과 꽃병은 앎과 어울림 등으로
표현함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알 수 있다.
이러한 꽃살이 사찰의 창호에 사용되기 까지는 그 의미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
만 불교에서 말하는 화공양(花供養)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며,도량을 찾아오는 사
람들로 하여금 엄숙 화려함을 제공하고 신비함을 줌으로서 더욱 심화된 불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살이 만나서 이루어 내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빛이 주는 채광효과의 서정성과 문양이
뜻하는 의미,그 속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연의 미가 있는 것이다.이러
한 뜻을 지닌 꽃문양들은 절집의 법(法)과 함께 문에 꾸며지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
본문 중 현대 생활속에서의 꽃살문양 응용부분에서는 전통창호의 문양이 디자인과
회화적 이미지가 건축물 외형에 응용되면서 그 맥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
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 응용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통문양의 이미지로만 인식되고 꽃살
문양의 이미지들을 연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꽃살창호문양이 주로 문에서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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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과거에 비에 현대의 문에는 꽃살문양을 단지 주 용도가 아닌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
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날에는 문의 역사상 가히 획기적이라 할만한 회전문이나 자동문과 같은 편리한
문이 등장되어 애용되고 있다.그러나 출입을 위한 개구부(開口部)라는 기능성이나 겉
맵시에 치중한 스타일에 머물 뿐 과거에 우리의 문이 보여준 조형성과 실용적 조화를
엿보기가 어렵다.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을 통과하며 생활하지만 정작 문을 ‘들고’‘나
는’것이 불교의 이념처럼 사바의 고통에서 환희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
라는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이는 현대건축양식이 목재만을 사용하였던 과거에 비해 철이나 청동 등의 금속,유리
를 주 재료로 하기 때문에 정신보다는 신속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보편화 되어 과거에 문 하나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이상을 추구하였던 우리 조상의 혼
이 담겨있던 창호에 비해 미적관점이 변화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에서 새롭게 발굴하고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는 연구는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
을 융합시킴으로써 형태와 미학의 조화 속에 새로운 한국적 예술을 창조하는 일일 것
이다.이는 재료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기법들을 통해 우리 전통양식인 꽃살문
양의 재창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꽃살문양의 재창조야말로 미래의 가치를 찾
는 작업이고,새로운 전통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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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가야시대의 집모양토기

圖 2.주심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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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다포양식

圖 4.날살문 圖 5.부석사 조사당 날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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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송광사 하사당 날살문

圖 7.띠살문 圖 8.선운사 요사채 띠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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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8.우물살문 圖 10.범어사 별상전 우물살문

圖 11.빗살문 圖 12.회엄사 대웅전 빗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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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3.용문사 운장대 소슬빗꽃살문양

圖 14.마곡사 대웅보전 소슬민꽃살문양 圖 15.대승사 대웅전 소슬국화꽃살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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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6.정수사 대웅보전 꽃살나무살문양 圖 17.선암사 원통전 꽃살나무살문양

圖 18.남장사 금륭전 완자살문양 圖 19.용자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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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0.아자살문 圖 21.숫대살문

圖 22.봉정사 극락전 당초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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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3.금강저

圖 24.북지장사 무궁화꽃살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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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5.불국사 비로전 격자꽃살문양

圖 26.쌍계사 대웅전 빗연모란꽃살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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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7.내소사 대웅보전 빗연모란꽃살문양

圖 28.동화사 대웅전 빗연모란꽃살문양 (왼쪽)
圖 29.통도사 적멸보궁 소슬국모란연꽃살문양 (오른쪽)



- 59 -

圖 30.내소사 대웅보전 소슬연꽃살문양 圖 31.금산사 대장전 소슬모란꽃살문양

圖 32.범어사 독성전 소슬모란꽃살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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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3.조계사 대웅전 일체꽃살문양

圖 34.범어사 독성전 동자승 圖 35.국화문양다기 (제조사,이천다기명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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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6.가리개 (김태욱,1997.)(왼쪽)
圖 37.스탠드 (초롱,신구대,인테리어공예과 학생작,1998)(오른쪽)

圖 38.동화사 대웅전 소슬모란꽃살문양 (왼쪽)
圖 39.동화사 대웅전 소슬민꽃살문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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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0.내소사 대웅보전 빗국화꽃살문양 (왼쪽)
圖 41.내소사 대웅보전 소슬모란꽃살문양 (오른쪽)

圖 42.증심사 대웅전 소슬연꽃살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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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3.증심사 대웅전 빗모란입문양 圖 44.쌍계사 대웅전 소슬모란꽃살문양

圖 45.불갑사 대웅전 소슬모란꽃살문양 圖 46.무량사 극락전 소슬민꽃살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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